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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0기 민주노총 임원 선거 양경수, 윤택근, 전종덕 당선자 당선증 전달

- 금일 오전 개표 완료된 제10기 민주노총 임원 선거 개표 결과 기호 3번 양경수, 윤택근, 전종덕 

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.

- 이번 결선투표는 950,505명의 조합원 중 531,158명이 참여해 투표율은 55.88%이고 기호3번은 

287,413표를 얻어 55.68%를 득표했습니다.

- 양경수, 윤택근, 전종덕 당선자는 금일 9시 30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실에서 중앙선관

위위원장으로부터 당선증을 전달받았습니다.

- 이어 김재하 민주노총 비대위원장으로부터 축하의 꽃다발을 받았습니다.

- 양경수 위원장 당선자는 “코로나 19등 제약요인이 많아 조합원의 투표참여에 대한 걱정이 있었

는데 시대의 흐름에 맞게 조합원들께서 잘 적응해 주셨다. 현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해 

국회 안과 밖에서 투쟁하는 동지들과 함께 할 것이고 빠르게 조직을 정비하고 투쟁태세를 갖추겠

다.”라고 말했습니다.

- 윤택근 수석부위원장 당선자는 “ 조합원들의 위대함을 느꼈다. 개량주의, 자본의 지배개입 등에 

대해 이를 거부하는 현장의 의지를 확인했고 민주노총에 대한 신뢰를 중명했다. 조합원을 믿고 거

침없이 달려가겠다. 선거기간 중 표출된 다양한 의견을 한데 모아 조직적 힘으로 발휘되도록 과제

를 부여안고 달려가겠다”라고 포부를 밝혔습니다.

- 전종덕 사무총장 당선자는 “100만의 조합원, 높은 투표율을 보고 민주노총에 대한 기대와 열망

이 높고 변화와 혁신에 대한 요구가 큼을 실감했다. 새로운 시대, 민주노총답게 투쟁하고 변화하

도록 노력하겠다. 한국사회의 변화를 위해 민주노총이 부여된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

다”라고 당선소감을 밝혔습니다.

- 끝으로 김재하 민주노총 비대위원장은 “조합원의 한사람으로 감사하고 잘 부탁한다는 말밖에 드

릴 말씀이 없다. 선관위 위원장을 비롯한 선관위원들에 감사하다. 선관위의 노력으로 비대위가 투

쟁에 집중할 수 있었다. 끝으로 전국의 민주노총 간부동지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. 선거준비하

랴 투쟁조직하고 집행하랴 너무 고생 많았다. 정말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.”라고 소회를 밝혔습니

다.

- 이번에 당선된 당선자의 임기는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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